
2019년 7차 이주민분과 회의록 

일  시  2019년 8월 20일(화) 10:00 ~ 12:00

장  소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참석자(총12명)

12/18

공(5/5)

민(7/13)

성  명 확인 성  명 확인 성  명 확인

이재숙(공공분과장) O 김범수(공) O 신승희(공) O

송경순(민간분과장) Ⅹ 손녕희 O 박수미(공) O

이은희(총무) O 엄현희 Ⅹ 이영희 O

고성준 O 이현우 O 정지영 Ⅹ

고정미 Ⅹ 이규일 Ⅹ 김윤진 O

김민정 O 왕그나 Ⅹ 이정호(공) O

회의주제

및 안건

1. 인사 및 공유

 1) 전차 회의결과 공유

2. 안건 논의

 1) 2019년 이주민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

3. 기  타

 1) 기관 행사 및 사업 공유

 2) 차기회의 일정

회 의 결 과

1. 인사 및 공유

 1) 전차 회의결과 공유

  - 이견 없음

2. 안건 논의

 1) 2019년 이주민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 

  ○ 부스 타이틀 ‘어서와~ 다문화는 처음이지?’ 관련 토의

   -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차용해서 친근감이 들고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는 장점

   - 그대로 차용하기 보다는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

   - ‘다문화’라는 용어 자체에는 차별성이 없으나 실질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관계로 외국인주

민 당사자가 싫어한다는 문제 제기

   - 타이틀 목적대로라면 부스 참여 시 다문화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정의, 개념의 

혼동을 해소해주는 느낌인데,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. 타투스티커를 

붙이고 기념사진 이벤트는 유인책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활동 자체가 선주민의 인식을 

바꾸는데 영향은 미미할 것임.

   - ‘다문화감수성이 +1 되었습니다’, ‘#어서와 #다문화는 #처음이지’, ‘다문화, 제대로 알고 

씁시다’, ‘나라가 다르지 사람이 다르냐’, ‘다문화 한 수 배워갑니다’ 등의 아이디어 제시



회 의 결 과

  ○ 부스 운영 프로그램 내용

   - 주 참여대상은 학생층

   -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현재 전국 2위에 달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 제안

   - 다문화, 이주민 등으로 3행시를 해서 인식을 끌어내고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활동

   - 이러한 체험을 통해 다문화를 알 수 있을까?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음.

   - 선주민 인식개선이라고 하나 전문적인 지식까지 주입하기 보다는 쉬운 용어로 접근해서 

선입견과 장벽을 낮추는 작업 위주로 해야 함.

   - 협소한 공간이므로 천막에 걸 수 있는 판넬을 설치하여 수원시민 내 외국인주민 인구 비

교 통계 현황이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설명을 함께 하는 것 제안

   - 다양성에 대한 존중 사례로 BTS 등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출해서 잘 정착한 긍정적 사례

들을 제시하는 것도 관점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임.

  ○ 홍보물

   - 상품은 새싹핀 등 학생들이 좋아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템 고려

   - 통합 사례를 제시하는 간단한 팜플렛을 공통으로 제작하는 것 제안

   - 그 외 타투스티커 체험도 유인책이 될 수 있음.

  ○ 기타

  - 지난 행사와 같이 분과 위원들이 2교대로 운영하도록 함.

  - TF회의에서 참여기관 순서(안)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건의있을 시 수정

  

3. 기  타

 1) 기관 행사 및 전달사항 공유

  - 한국영화 중국어자막 상영 서비스: 9/7(토) 오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후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

  - 수원시 외국인 한국어말하기 대회: 10/27(금)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

  - 수원페이로 장보기체험: 수원시 다문화정책과, 대상은 여성 위주로 선정 예정

 2) 차기회의 일정

  - 일  시 : 2019. 09. 18.(수) 16:00 

  - 장  소 :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1층 중회의실

회의사진


